
경제 > 경제일반

충주 사과 과수원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매몰 후 폐원

등록 2023.05.09 14:30:58

[세종=뉴시스] 충북 충주시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충북 충주시 사과 과수원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 배 등 과수

에 발병하면 잎이나 가지, 줄기는 물론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마르는 치명적인 세균병이다.

농촌진흥청은 9일 충북 충주시 사과 과수원 1곳(0.6㏊)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수원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조치가 내려졌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일 해당 과수원에서 나뭇잎 등이 검게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 농가의 자발적 신고로 발견됐다. 곧바로 충주시농업

기술센터 관계관이 간이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이후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시료를 정밀 검사한 결과 8일 과수화상병으로 최종 확진됐다. 해당 과수원은 방제 지침에 따

라 매몰하고 폐원할 예정이다. 

과수원 1곳 발생…잎·가지 불에 탄 듯 치명적

농진청, 긴급 방제 및 관계기관 긴급대책회의



현재 충북도농업기술원과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농진청은 전문가를 파견해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 주변 2㎞ 이내에 있거나 역학관계가 있는 과수원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

이다. 

[세종=뉴시스] 윤종철 농촌진흥청 차장이 9일 전북혁신도시 농진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관계기관과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기관 간 협력 방제를 위한 긴급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농진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 충주를 비롯해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해 선제적 예방관찰(예찰)을 강화하고, 전국 과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와 증상을 발견하면 신고와 함께 행동 지침을 재차 알릴 계획이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농진청은 8일부터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이와 함께 농진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과수화

상병 확산 방지와 신속 대처를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농진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7월31일까지 과수화상병 조기 발견과 확산 차단을 위한 특별 방제 기간을 운영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 중점기간을 운영해 전국 54개 농가(32.1㏊)에 대해 사전 조치를 했다. 

김지성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과수화상병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인 오는 7월31일까지 예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배, 사과 과수원에서 잎이 검게 변해있거나 줄기와 나뭇가지가 말라 죽은 증상이 보이면 과수화상병을 의심하고 가까운 농업

기술센터나 병해충 신고 대표 전화(1833-8572)로 연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농가에서는 농작업 시 작업자와 도구 소독, 영농일지 기록 등 과수화상병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수칙을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농가를 방문해 과수화상병 예방 방제 지도를 하는 모습. (사진=함평군 제

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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